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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지도의 요소’ 학습 설계 원리가 검정 교과서에 구현된 양상을 분석하고 지리

교육적 재구성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Bowen의 질적 문헌 분석과 Webb의 정합성 분석 모델을 적용하여 8종의 검정 교

과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과정의 외형적 지침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나 지식의 깊이와 구조적 측면에서 

분절적 학습과 탈맥락화된 소재 활용이라는 질적 한계를 보였으며 디지털 매체 활용이 특정 요소에 편중되었음을 확인하

였다. 이에 본 연구는 공간 문해력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수행 중심의 길 찾기 활동과 디지털 환경으로의 매체 확장을 제안하였

다. 본 연구는 향후 교과서 개발 및 교수․학습 설계의 질적 제고를 위한 실질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지닌다.

주요어: 지도 요소, Webb의 정합성 분석 모델, 공간 문해력, 수행적 전환, 디지털 매체 확장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manifestation of ‘map elements’ learning design principles from the 2022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in authorized textbooks and explored directions for geographical educational 

reconstruction. To this end, eight authorized textbooks were systematically reviewed using Bowen’s qualitative 

document analysis and Webb’s alignment model. The analysis revealed that while external curriculum guidelines 

were faithfully followed, qualitative limitations such as fragmented learning and the use of decontextualized 

geographical materials were present in terms of the depth and structure of knowledge. Additionally, the use of digital 

media was found to be concentrated on specific elements. Consequently, this study proposed performance-centered 

wayfinding activities to foster spatial literacy and suggested expanding media into digital environments. This 

research holds educational significance by providing a practical basi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future textbook 

development and instructional design.

Key words: Map elements, Webb’s alignment model, Spatial literacy, Performative transition, Digital media 

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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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지도는 지리 지식을 표현한 언어로서, 복잡한 공간 정

보를 시각적으로 체계화하여 사람들이 지역의 특성과 구

조, 관계를 이해하도록 돕는다(남상준, 1999; 이간용, 2024). 

이러한 이해는 지리 지식의 확장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

가 사회와 공간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기여한다. 이는 지

도가 물리적 공간을 축소하여 보여주는 정적인 매체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을 규정하고 공간적 

실천을 유도하는 능동적인 기제임을 의미한다. 인류는 지

도를 통해 미지의 세계를 이해가능한 공간 구조로 정리하

면서 지식의 영역으로 확장해 왔으며, 지도를 의사결정 

도구로 사용함과 동시에 지리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현실 

세계의 질서를 체계화해왔다. 

이에 따라 지도 학습은 공교육 성립 이후 초등 사회과

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한 학습 주제이자, 습득시켜야 할 

핵심 기능의 하나로 자리매김해 왔다(이간용, 2007). 이는 

지도가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체계적으

로 인식하도록 돕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교

육 패러다임은 수동적 기능 습득을 넘어 정보를 능동적으

로 조작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실천적 역량을 강조한

다. 이에 따라 지도 학습은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다양한 

공간 정보를 융합하고 공간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동적인 

탐구 영역으로 확장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적 패러다임 및 기술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초등 교육 현장에서의 지도 학습은 지도 

읽기 및 해석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다. 이는 지도 학습

의 기초가 되는 ‘지도의 요소’에 대한 교수･학습이 요소들

에 대한 개별적 이해와 식별을 강조하는 전통적 방식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방위, 기호와 

범례, 축척, 등고선 등 ‘지도 요소’ 학습이 공간 분석 및 

실천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로 서책형 지도 위에서 분절

된 정보로 학습하는 데 그치는 실정이다. 보다 역동적인 

지도 학습을 교육 현장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도 요소’

를 공간을 이해하고 공간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 도구로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제

시된 ‘지도 요소’ 학습의 설계 원리와 실제 교과서 구현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리교육적 재구성 방향

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Webb(1997)의 

정합성 분석 모델을 적용하여 초등학교 3~4학년군 사회

과 검정 교과서 8종을 범주적 일치성, 지식 깊이의 일관

성, 지식 범위의 일치성, 지식 구조의 비교 가능성, 표현의 

균형성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지향

점과 교과서 내용 사이의 일치 정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행 ‘지도 요소’ 학습의 실태를 진단

하고,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교수･학습 환경을 구

축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의 변천 과정에서 나타난 

‘지도 요소’ 관련 내용 체계의 특징과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설계 원리는 무엇인가?

둘째, ‘지도 요소’ 학습에 관한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무엇인가?

셋째,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지도 요소’ 학습의 

지향점은 8종의 검정 교과서에 어떠한 양상으로 구현되

어 있으며, 교육과정과의 정합성은 어떠한가?

넷째, 교육과정 및 연구 동향 분석과 교과서 정합성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향후 초등 사회과 지리영역에서 

‘지도 요소’ 학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 연구 방법은 질적 문헌 분석과 Webb(1997)의 정합

성 분석 모델이다. 본 연구는 제7차부터 2022 개정에 이르

는 역대 교육과정 문서와 국내･외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지도 요소’ 학습의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

탕으로 2022 개정 지리 영역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3~4학

년군 검정 교과서 8종을 Webb(1997)의 5가지 지표로 실

증 분석함으로써, 현행 교과서의 정합성을 진단하고 향후 

실천적 재구성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시도가 

‘지도 요소’ 학습이 지리교육의 본질적인 방향성에 부합하

는 방식으로 교과서 내에 체계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II. ‘지도 요소’ 학습의 교육과정적 맥락 

및 연구 동향

본 장에서는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른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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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학습의 실제 구현 양상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먼저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지

리영역에서 ‘지도 요소’ 관련 성취 기준 및 교육적 의의를 

분석하고, 제7차 교육과정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까지 

‘지도 요소’ 학습의 변천 과정을 살펴본다. 이어서 ‘지도 

요소’ 학습에 대한 국내･외 연구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도의 일반적인 구성 요소를 학

술적으로 지칭할 때는 ‘등고선’을 사용하되,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및 교과서 분석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에서는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용어 적정

화를 반영하여 ‘높낮이 표현 방식’으로 명칭을 구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이는 학문적 지리 지식의 보편성과 학

교 교육과정의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함이다.

1.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지도 요소’ 성취 기준 

분석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지도 요소’에 대한 학습

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단원은 3~4학년군의 ‘(5) 지

도로 만나는 우리 지역’이며, 해당 성취 기준은 “[4사05-01] 

우리 지역을 표현한 다양한 종류의 지도를 찾아보고, 지도 

요소를 이해한다.”이다. 이 성취 기준은 방위, 기호와 범례, 

축척, 높낮이 표현 방식 등 지도 제작에 필요한 요소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학습자가 ‘지도 요소’를 체

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일상생활 속 다양한 상황에서 지

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함이다. 

‘지도 요소’ 파악 과정에서는 서책형 지도와 디지털 영상 

지도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2022).

(5) 지도로 만나는 우리 지역

[4사05-01] 우리 지역을 표현한 다양한 종류의 지도를 찾아

보고, 지도의 요소를 이해한다.

(가) 성취기준 해설

[4사05-01]은 우리 지역을 표현한 다양한 종류의 지도를 탐

색하고, 우리 지역의 지도를 활용하여 방위, 기호와 범례, 축

척, 높낮이 표현 방식 등 지도 제작에 필요한 요소를 파악하

도록 설정한 것이다. 여기서는 지도의 요소를 이해하여 일

상생활에서 지도를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나)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지도의 요소 파악은 지도에 대한 흥미와 지역 이해를 도

모하려고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서책형 지도와 디지털 영상 지도 등

을 융통성 있게 이용한다. 특히 디지털 영상 지도의 축소 

및 확대 기능을 활용하여 우리 지역을 살펴보면서 축척 

개념도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한다.

•지도의 요소 이해를 바탕으로 지도를 읽고 해석하는 활

동에서 지도를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이때, 축

척 계산, 방위 기입, 기호 식별 등과 같은 지필 평가는 지

양한다.

[4사05-01]은 방위, 기호와 범례, 축척, 등고선 등 ‘지도 

요소’를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둔다. 지도는 약속된 규칙을 통해 공간 정보를 표현한 

체계이므로, 지도 요소에 대한 이해는 거리･방향 파악, 

정보 추출, 지형 해석 등 지도 활용 능력의 기초가 된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은 자기중심적 공간 인식에서 벗어

나는 전환기(서태열, 2018)에 해당하므로, 교육과정은 ‘우

리 지역’이라는 실제 생활 공간을 매개로 추상적 개념을 

경험적으로 이해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또한 ‘지도 요소’ 학습은 공간 능력 형성의 토대가 된

다. 방위 학습은 이동과 위치 파악의 기초가 되며, 디지털 

영상 지도에서는 지도 회전 기능 등을 통해 자기중심적 

공간 이해와 연결된다. 기호와 범례의 이해는 공간 정보

를 해석하는 독도 능력과 공간 문해력(Bednarz and Kemp, 

2011)의 기반이 되며 축척 학습은 정보의 선택과 공간 

현상의 패턴 해석 능력을 기르는 데 기여한다. 등고선 

학습 역시 2차원 정보를 바탕으로 높이와 경사를 추론하

는 기초적 공간 추론 능력을 형성하게 한다.

[4사05-01]은 ‘지도 요소’를 일상생활 활용과 연결하고 

디지털 영상 지도의 활용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진전이 

있었다. 첫째, 교육과정에서는 ‘지도 요소’ 학습에서 ‘일상

생활에서의 지도 활용’에 초점을 둠으로써 탐구 도구로서

의 성격을 강조한다. 동시에 교육과정 문서 내 “축척 개념

도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한다”와 같이 개념 습득을 명

시한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탐구 도구로서의 활용

과 기초 개념 이해를 대립적인 관계로 설정한 것이 아니

라, 학생들이 살아가는 ‘우리 지역’이라는 실재적 맥락 안

에서 지도 기본 요소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탐구 활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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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회과 교육과정 시기별 ‘지도 요소’ 관련 내용 체계 및 특징 비교

교육과정 이수 학년 및 시기 주요 내용 요소 주요 특징 및 변화

제7차 3학년

•간단한 기호가 들어 있는 

그림지도

•지도의 요소

•그림지도를 보고 지도의 요소 익히기

•추상적인 ‘지도의 요소’ 학습 이전에 관찰과 견학을 통한 경험 

중심 학습 지향

2007 개정 3학년 •방위, 기호, 축척 등

•방위, 기호, 축척 등 지도의 요소를 교육과정에 구체적으로 명시

•그림지도뿐만 아니라 일반지도를 활용하게 되면서 이를 읽기 

위한 방위, 기호, 축척 등을 필수 학습 요소로 명시

2009 개정 3~4학년군 •방위, 기호 등 •방위와 기호 등을 중심으로 동네를 그림지도로 표현

2015 개정 3~4학년군
•방위표, 기호와 범례, 축척, 

등고선

•지도의 요소로서 등고선이 처음으로 명시됨

•축척 학습 관련 산술적 계산 활동, 대축척과 소축척의 구분 활

동 지양

•축척 학습은 줄인자(축척 막대자)를 이용하여 대략적인 거리감

을 익히는 데 중점

•지도의 요소별 파편적인 이해보다는 일반도나 주제도에 나타

난 쓰임새를 통한 맥락적 이해 도모

2022 개정 3~4학년군
•방위, 기호와 범례, 축척, 

높낮이 표현 방식 등

•등고선을 높낮이 표현 방식으로 변경하여 난이도 조정

•지도의 요소 이해 목적을 일상생활에서의 지도 활용에 둠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도 이용하여 지도의 요소 파악

•지도의 요소 이해를 위해 서책형 지도와 디지털 영상지도 이용

•디지털 영상 지도의 축소 및 확대 기능을 이용한 축척 개념 이해

자연스럽게 통합되도록 유도한 설계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교육과정은 축척 학습과 관련하여 디지털 영상 

지도의 확대･축소 기능을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방위, 기호, 등고선 학습은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이루

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설계 지침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대강화’ 기조에 

따라 세부적인 교수･학습 지침을 현장의 자율성에 위임

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방위, 기호, 등고선 학습

에 디지털 영상 지도를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공간 

정보를 구성하고 제시하는 원리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구현에 한계가 존재한다.

셋째, 교육과정은 “축척 계산, 방위 기입 등과 같은 지

필 평가는 지양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도 활

용 능력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수행 중심 평가의 방향성

을 드러내고 있다. 즉, 지도 학습의 평가가 실제 상황에서

의 활용과 문제 해결 과정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나아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단편적인 정보 수용 수준을 

넘어, 개념 습득이 궁극적으로 실생활 중심의 탐구 역량

으로 연계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하면, 성취 기준 [4사05-01]은 ‘지도 요소’를 실생

활 및 디지털 영상 지도와 연계함으로써 탐구 도구로서의 

실천적 성격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

의 ‘대강화’ 기조 속에서 학생들의 실제 생활 세계를 매개

로 지식과 탐구가 자연스럽게 통합되도록 유도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단편적인 지필평가에서 벗

어나 실제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수행 중심의 

평가 지침은, 해설 및 평가 맥락과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실질적인 공간 능력 중심으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2. ‘지도 요소’ 관련 교육과정 내용의 변천

지도는 인간과 사회현상을 공간적으로 이해하고 분석

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대표적인 도구이다. 정보 체

계로서의 지도를 구성하는 ‘지도 요소’는 공간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 문법으로 교육과정 차원에서 필수적

으로 다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부

터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까지 ‘지도 요소’ 관련 내용 

체계 및 특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역대 교육과정의 

흐름을 고찰하면, 초기 제7차 및 2007･2009 개정 시기에

는 지도 요소의 명시성과 아동의 인지발달 단계 간 불일

치로 인해 축척의 산술적 계산 등 과도한 기능 중심 학습

이 도입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15 개정 교육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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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도 요소’ 학습 관련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구분 연구자(연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학술논문(해외)

Jiyah(2015)
•지도를 보편적 언어로 규정

•제목, 방위, 축척, 범례, 좌표 체계를 좋은 지도의 필수조건으로 체계화

•지도 요소를 공간 정보 해석의 인지적 도구로 제시

Uttal and Sheehan(2014)
•지도학습을 미래 행동 계획과 지리적 상상력 확장 과정으로 해석

•‘지도 요소’ 학습이 사고 확장 과정임을 강조

Löwen et al.(2019)
•도시의 전체 구조를 강조한 시각화가 길 찾기 및 공간 지식 형성에 효과적임을 실증

•방위를 공간 맥락 이해의 핵심 기제로 제시

Smith et al.(2022)
•화면 밖 랜드마크 방향 제시가 사용자의 공간 정향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실험적

으로 확인

Möhring et al.(2014)
•축척 이해가 정신적 확대･축소라는 동적 변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짐을 입증

•계산 중심 학습의 한계 시사

Atit et al.(2016)
•등고선 이해가 암호 해독과 형태 추론의 두 단계 인지 과정으로 구성됨을 규명

•신체 활동 기반 전략의 효과 제시

학술논문(국내)

심승희(2005)
•인지 발달 수준과 부합하지 않는 계산 중심 축척 교육의 문제 지적

•기능 중심 지도학습 제안

양병일･김준혁(2018)
•학생들이 경험 중심의 공간 인지를 보인다는 점 확인

•기존의 방위 학습이 실제 공간 정향으로 전이되지 못함을 분석

김석태･조성욱(2014)
•입체지형 제작 활동을 통해 2차원 기호와 3차원 지형 간 대응 관계 이해를 촉진하는 

방안 제시

터는 계산 활동을 지양하고 줄인자를 활용한 맥락적 이해

를 도모하는 등 ‘내용 적정화’의 기틀이 마련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현행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이어져 ‘지도 요소’ 학습이 일상생활 속 활용으로 확장되

었다. 구체적으로는 학습자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기존 

‘등고선’ 용어를 ‘높낮이 표현 방식’으로 정제하였고, 디지

털 영상 지도의 축소･확대 기능을 통해 축척 개념을 직관

적으로 체득하도록 매체를 확장하였다. 또한, 단편적인 

지필평가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공간 능력 함양을 강조하

는 평가 지침을 명시함으로써, 기능 암기가 아닌 수행 

중심의 지도 학습 설계 원리를 명확히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제7차부터 2022 개정 사

회과 교육과정까지 ‘지도 요소’ 학습은 학습자의 인지발

달 수준을 고려한 ‘내용의 적정화’와 사회 변화를 반영한 

‘매체의 확장’이라는 두 가지 흐름으로 변화해 왔다. ‘지도 

요소’와 관련하여 점차 개정을 거듭하며 난이도를 조정하

고 실생활 맥락에서의 이해와 활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서책형 지도에서 디지털 영상 지도로의 

매체 확장과, 등고선에서 높낮이 표현 방식으로의 내용 

적정화는 교육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3. ‘지도 요소’ 학습 관련 국내･외 연구 동향

‘지도 요소’ 학습은 방위, 기호와 범례, 축척, 등고선과 

같은 지도의 기본 요소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며, 이러

한 요소들의 학습을 다룬 연구는 국내･외 지리교육 및 

공간 인지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선행연구

를 분석한 결과, 국내 연구는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

의 실제적 적용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진 반면, 해외 연구

는 지도의 본질적 특성과 공간 인지 이론을 중심으로 전

개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도 요소’ 학습을 

다룬 국내･외 학술논문의 연구 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지도 요소’를 교육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 지도

의 필수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학술적 규명이 요구된

다. 이와 관련하여 Jiyah(2015)는 지도를 인류의 시공간적 

경험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보편적 언어로 규정하였다. 그

는 지도가 과학적 정보 전달 도구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구성 요소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좋

은 지도의 필수 조건(essentials of a good map)’으로 체계

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도의 핵심 요소를 제목, 방위, 축

척, 범례, 좌표 체계 등 5가지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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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요소’ 학습에 관한 연구는 개별 요소 자체가 갖는 

인지적 본질을 규명하는 연구도 이루어졌다. 특히 Uttal 

and Sheehan(2014)은 ‘지도 요소’ 학습을 미래의 행동을 

계획하는 사고(prospective thinking)와 경험하지 못한 세

계에 존재하는 공간 관계를 이해하는 지리적 상상력의 

확장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그에 따르면 ‘지도 요소’ 학습

은 지도를 읽는 기능의 숙달을 넘어 미래를 계획하고,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재구성하며, 문화적으로 고양

된 사고방식을 함양하는 과정이다.

지도 기호와 관련하여, 국내 연구는 학습자의 경험적 

인지 특성이 교육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양병일･김준혁(2018)은 초등학생의 그림지

도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기호 체계보

다 문구점이나 마트 같은 친숙한 인공물을 공간 인식의 

기준점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학생들

은 와이파이 유무나 편의성 등 자신에게 중요한 기능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공간의 의미를 구성하였다. 이는 현행 

‘지도의 요소’ 학습이 학습자의 실제 공간 경험과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외 연구에서는 지도 요소로서의 ‘방위’를 동서남북

을 가리키는 기호를 넘어, 학습자가 공간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전체적인 환경의 관계를 파악하는 공간 정향의 

핵심 기제로 해석하고 있다. Löwen et al.(2019)은 지도의 

시각화 방식이 공간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특정 지점보다 도시의 전체 도로망 구조를 제시했을 때 

길 찾기 성능이 향상된다고 밝혔다. 그 결과 학습자가 

개별 지형지물보다 방위를 기준으로 자신의 위치와 방향

을 전체 공간 구조와 연결할 때 공간 지식이 효과적으로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

Smith et al.(2022)은 제한된 화면의 디지털 지도에서 

화면 밖 랜드마크의 방향을 표시할 경우 사용자의 공간 

정향 능력이 향상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방위 요소가 

단순한 북쪽 표시를 넘어, 이동 상황에서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파악하게 하는 인지적 기준점으로 기능해야 함을 

시사한다.

Löwen et al.(2019)이 전체 공간 구조의 이해가 공간 

지식 형성의 핵심임을 강조했다면, Smith et al.(2022)은 

디지털 지도에서 랜드마크 방향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

러한 방위 체계 유지를 지원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두 

연구는 학습자가 단편적 정보보다 방위 정보를 바탕으로 

전체 공간 구조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방향을 파악하도록 

도와야 함을 보여준다.

한편, 국내 연구는 학교 현장의 방위 교육이 실질적인 

공간 정향 능력 함양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

였다. 양병일･김준혁(2018)은 초등학생의 그림지도를 분

석한 결과, 방위표를 그린 68명 중 실제 방위를 정확히 

표시한 학생은 4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많은 

학생이 방위표를 기계적으로 사용했을 뿐, 실제 공간과 

지도의 방향 관계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축척 학습과 관련해서는 주로 학습자가 언제 축척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어 온 반면, 

학습자가 축척과 관련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

한 연구는 부족했다. Möhring et al.(2014)은 축척 이해가 

단순 계산이 아니라 공간을 정신적으로 확대･축소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들은 지도와 실제 공간의 크기 

차이가 클수록 반응 시간이 증가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축척 교육이 공식 암기보다 시각적 공간 변환 경험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해외 연구가 축척 학습의 정신적 변환 과정

을 규명하였다면, 국내 연구는 이러한 인지적 특성과 교

육 현장 간의 괴리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

했다. 대표적으로 심승희(2005)는 초등학생의 축척 학습 

성취도가 낮은 원인으로 인지 발달 단계와 교육과정의 

불일치를 지적하였다. 그는 기존 학습이 비례 추론 능력

이 충분히 형성되기 전에 계산을 요구해 암기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따라 축척의 정의나 공식 

암기보다, 축척을 활용해 지도를 읽고 해석하는 기능 중

심의 지도 학습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지형도는 3차원 지형 정보를 2차원 등고선으로 추상화

하여 표현하기 때문에 초보자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대해 Atit et al.(2016)은 등고선 독해가 ‘암호 

해독’ 및 ‘형태 추론’의 두 단계 인지과정을 거치며, 초보

자는 등고선의 규칙과 기호적 의미를 이해하는 ‘암호 해

독’이 자동화되지 않아 ‘형태 추론’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고 밝혔다. 한편 김석태･조성욱(2014)은 이러한 어려움

을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가 직접 조작하는 ‘입체 지형 

제작 활동’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기존 학습이 단편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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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Bowen(2009)의 절차에 따른 문헌 분석 단계 및 연구 실행 내용

분석 단계 주요 분석 활동 연구실행 단계 주요 분석 자료 및 실행 내용

자료 탐색

(finding)
훑어보기

(skimming)
기초 자료 수집

•제7차 ~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문서 수집

•‘지도 요소’ 관련 국내･외 학술논문 탐색 및 선정

•분석 대상에 해당하는 초등 3~4학년군 검정 교과서 8종 확보

자료 선택

(selecting)
훑어보기

(skimming)
분석 범위 및 

준거 설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4사05-01] 및 관련 해설문 추출

•인지적 원리 규명에 적합한 핵심 연구 선별

•교과서 내 ‘지도 요소’ 학습 주제 및 분석 범위 확정

자료 평가

(appraising)
정독

(reading)
정밀 분석 및 

적합성 검토

•수집된 문헌의 신뢰성 및 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평가

•교육과정 시기별 ‘지도 요소’ 내용 체계 및 변화 특징 정밀 분석

•Webb(1997)의 정합성 지표를 적용하기 위한 자료의 적절성 검토

자료 종합

(synthesising)
해석

(interpretation)
정합성 진단 및 

재구성 제언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한 지리교육적 시사점 도출

•교육과정 지향점과 교과서 구현 양상 간의 정합성 진단

•이론과 실제의 간극 해소를 위한 재구성 방향 제안

주: 훑어보기, 정독, 해석은 전 단계에 걸쳐 반복적으로 수행됨.

식 암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학습자가 등고선을 

입체 지형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할 때 2차원 

기호와 3차언 지형의 대응 관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면, ‘지도 요소’ 학습에 관한 국

내･외 연구는 상호보완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해외 연

구들이 방위의 공간 정향, 축척의 정신적 변환, 등고선의 

형태 추론 등 학습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측면을 

규명했다면, 국내 연구들은 인지적 원리와 교육과정의 불

일치 문제를 비판하며 실천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

하였다.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해 확인된 ‘지도 요소’ 관련 

인지적 원리와 교육적 실제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

해, 학습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론과 실제를 통합하려

는 실천적 노력이 요구된다.

III. 연구 방법

1. 분석 방법

본 연구는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지도 

요소’ 학습의 설계 원리와 실제 교과서 구현 양상을 분석

하고, 지리교육적 재구성 뱡항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학술논문을 통해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

는 한편, 교육과정 문서와 8종의 검정 교과서를 연구 자

료로 삼아 질적 문헌 분석과 Webb(1997)의 정합성 분석 

모델을 적용하였다. Bowen(2009)에 따르면,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의 문헌 분석은 인쇄물이나 전자 매체 등 기

존에 존재하는 문헌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여 의

미를 도출하고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의 분

석은 Bowen(2009)이 제시한 문헌 분석 절차에 따라 자료 

탐색(finding), 자료 선택(selecting), 평가(appraising), 종합

(synthesising)의 과정을 거쳐 수행하였으며, 분석 과정에서

는 훑어보기(skimming), 정독(reading), 해석(interpretation)

의 반복적 검토 절차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절차는 크게 이론적 토대 구축과 실증

적 자료 분석의 단계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먼저, 이론적 

기틀 마련을 위해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을 포함한 

역대 교육과정 변천 과정 및 국내･외 학술논문을 분석하

여 ‘지도 요소’ 학습의 인지적 원리와 내용 구성의 흐름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설정된 분석 

준거를 활용하여, 실증적 자료 분석 단계에서는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지향점이 실제 교과서에 어떻게 구현

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Bowen(2009)

의 절차에 따른 구체적인 문헌 분석 단계 및 실행 내용은 

표 3과 같다.

아울러 ‘지도 요소’ 학습과 관련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주요 지향점을 실제 검정 교과서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반영하여 구현하였는지 규명하기 위해 정합성 

분석(Alignment Analysis) 모델을 사용하였다. 정합성이

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이를 실행하는 교과서, 그리

고 교과서 서술이나 활동 등을 기반으로 한 평가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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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 시스템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핵심 지표이다. Webb(1997)은 교육과정 표준

과 평가 간의 일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정합성 분석 

모델을 제안하였다. 그는 정합성이 교육적 기대와 평가를 

상호 연계함으로써, 학생들이 마땅히 알고 수행해야 할 

바를 제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Webb(1997)의 정합성 분석 모델은 본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표준과 대규모 표준화 평가 체제 간의 일치도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러나 현대 교육과정 구현 

체제에서 교과서는 단순한 지식 전달 매체를 넘어, 학습

자의 성취 도달 정도를 진단하고 피드백하는 수행 과제 

및 형성평가 체제를 가지고 있다. 즉, 교과서의 학습 활동

은 교실 수업 수준에서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평가하는 

실질적인 ‘평가적 도구’의 속성을 지니기에 이를 정합성 

분석 모델의 분석 단위로 설정하였다. 내용 중심 정합성

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다섯 가지 분석 지표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주적 일치성(Categorical Concurrence)은 교육

과정 표준이 제시하는 지식의 범주와 분석 대상인 교과서

의 내용 범주가 동일한 영역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다. 교육과정 표준과 분석 대상이 동일한 내용 영역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을 때 이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범주적 일치성을 파악하는 것은 정합성 분석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교육과정의 주요 지향점이 교과서 

텍스트나 활동 등에서 누락 없이 반영되었는지를 판단하

는 근거가 된다.

둘째, 지식 깊이의 일관성(Depth-of-Knowledge Con-

sistency)은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인지적 복잡성 수준과 교

과서 텍스트 및 학습 활동이 학생에게 요구하는 사고의 

수준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분석한다. 지식의 깊이는 학

생들이 다뤄야 할 정보의 인지적 복잡성 수준, 해당 지식의 

효과적 전이, 일반화 가능성, 개념 이해를 위해 요구되는 

선행 지식의 범위 등에 의해 결정된다. 평가나 학습 과제에

서 요구되는 지식의 깊이는 개념 간의 연결성, 추론의 수

준, 메타인지적 과정의 활용 정도, 표현 방식의 다양성 등

이 포함된다. 교육과정이 실생활 활용과 같은 고차원적 인

지 능력을 지향한다면, 교과서 또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사고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지식 범위의 일치성(Range-of-Knowledge Corres-

pondence)은 교육과정 표준이 기대하는 지식의 폭과 교

과서가 실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지식의 폭이 서로 대등

한지를 판단하는 준거이다. 이는 특정 주제의 포함 여부

를 확인하는 기초 단계를 넘어, 해당 범주 내에서 다루어

야 할 세부적인 학습 요소와 활동을 얼마나 충실하게 교

과서에 포괄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즉,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핵심 요소가 얼마나 다양한 사례와 충분한 활동을 

통해 구현되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넷째, 지식 구조의 비교 가능성(Structure-of-Knowledge 

Comparability)은 교과 영역 내에서 지식이 조직되고 구

조화된 방식이 교육과정과 교과서 간에 유사한지를 분석

하는 기준이다. 교육과정이 의도하는 지식의 위계나 연결 

방식이 교과서의 내용 구성 및 탐구 절차 내에서도 일관

성 있게 반영되어 있는지, 특히 새로운 매체나 도구를 

활용한 지식 조직 방식이 교육과정의 설계 의도와 부합하

는지를 평가한다.

다섯째, 표현의 균형성(Balance-of-Representation)은 교

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학습 요소들이 교과서 내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배분되어 있는지

를 측정하는 준거를 말한다. 특정 학습 요소에만 지나치

게 편중되거나 일부 요소가 소홀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는

지를 확인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의도나 지향점이 교과서 

전체에 고르게 구현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본 연구는 Webb(1997)의 정합성 분석 모델을 바탕으

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지도 요소’ 학습과 관련

된 성취기준 및 해설, 적용 시 고려 사항에서 도출된 핵심 

요소들을 교과서 분석 준거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지표와 이에 따른 교과서 분석의 초점 및 세부 내용은 

표 4와 같으며, 각 지표별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주적 일치성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지도 요

소’ 범주 및 매체 유형이 교과서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를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리 지역’의 

지도를 매개로 방위, 기호와 범례, 축척, 높낮이 표현 방식

이 수록되었는지와 서책형 및 디지털 영상 지도의 포함 

여부를 분석한다.

둘째, 지식 깊이의 일관성은 교과서 활동이 단순 개념 

이해 수준을 넘어 실제 활용과 적용을 요구하는 학습 경

험으로 구성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이는 ‘지도 요소’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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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Webb(1997)의 정합성 분석 지표에 따른 교과서 분석 준거 체계

정합성 분석 지표 분석 범주 분석 주안점 세부 분석 내용

범주적 일치성

(Categorical 
Concurrence)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 

영역 및 매체 일치 여부

명시된 범주 및 매체의 종류

가 충실히 반영되었는가

•방위, 기호와 범례, 축척, 높낮이 표현 방식 등 핵

심 요소가 모두 수록되었는가

•서책형 지도와 디지털 영상 지도가 모두 포함되

었는가

지식 깊이의 일관성

(Depth-of-Knowledge 
Consistency)

요구되는 인지적 복잡성 

및 추론의 수준

단순 인지 수준을 넘어 실생

활 활용 및 적용 수준을 요구

하는가

•지도 요소를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

에서 활용하도록 구성되었는가

•디지털 영상 지도 탐색 활동이 개념의 일반화나 

고차원적 추론을 이끌어 내는가

지식 범위의 일치성

(Range-of-Knowledge 
Correspondence)

기대하는 지식의 폭과 활
동의 포괄성

특정 사례에 국한되지 않고 

교육과정이 의도한 범위에서 

다양하게 제시되었는가

•‘우리 지역’을 표현한 다양한 지도 유형을 탐색하

는 활동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가

•탐구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지리적 소재와 사례

를 폭넓게 제시하고 있는가

지식 구조의 비교 

가능성

(Structure-of-
Knowledge 

Comparability)

지식의 조직 방식 및 구

조화의 유사성

분절적 지식으로 제시되지

않고 실제 활용 맥락 속에서 

통합적으로 조직되었는가

•방위, 기호와 범례, 축척, 높낮이 표현 방식이 실

제 지도 활용 맥락 속에서 연계되어 제시되었는가

•디지털 영상 지도의 확대･축소 기능과 축척 개념

이 구조적으로 연결되는가

표현의 균형성

(Balance-of-
Representation)

학습 요소의 균형 있는 

배분 및 구현 정도

특정 유형에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가

•축척 계산, 방위 기입, 기호 식별 등 전통적인 지

필 평가 중심 구성에서 벗어나 있는가

•지도 요소에 부여된 중요도가 교과서 내 비중과 

정합성을 이루는가 

자료: Webb(1997)의 정합성 분석 지표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함.

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지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셋째, 지식 범위의 일치성은 특정 사례에 국한되지 않고 

교육과정이 의도한 범위 내에서 지식의 폭과 활동이 다양

하게 제시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로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 지역’을 표현한 다양한 종류의 지도 유형을 탐색

하는 활동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탐구에 필요

한 다양한 지리적 소재와 사례를 특정 요소에 편중되지 

않도록 폭넓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넷째, 지식 구조의 비교 가능성은 ‘지도 요소’가 개별적 

지식으로 제시되는 것을 넘어 실제 활용 맥락 속에서 통

합적으로 조직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특히 디지털 영상 

지도의 확대･축소 기능을 활용하여 축척 개념을 자연스

럽게 습득하도록 유도하는지 주목한다.

다섯째, 표현의 균형성은 교과서 학습 활동이 특정 유

형에 편중되지 않고 ‘지도 요소’ 전반을 균형 있게 반영하

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여기서는 축척 계산이나 방위 기

입과 같은 암기 위주의 지필 평가 구성을 지양하고 있는

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본 연구는 질적 문헌 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적용하였다. 첫째, 분석 

준거는 Webb(1997)의 정합성 분석 지표에 이론적으로 

근거하여 구성함으로써 개념적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둘

째, 동일 자료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간격을 두고 반복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자 내 일관성을 점검하였다. 셋째, 

분석 결과와 해석 과정은 초등교육 전공 교사연구자 1인

에게 검토를 의뢰하여 준거 적용의 적절성과 해석의 논리

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를 최소화하

고 질적 분석의 신뢰도를 확보기 위해, 초등교육을 전공

하고 초등 사회과 교과서 집필 경험이 있는 10년 차 이상

의 현직 교사 연구자 1인과 상호 교차 검토를 실시하였다. 

검토 과정은 연구자가 1차로 도출한 Webb의 다섯 가지 

지표별 교과서 분석 결과 및 질적 기술 내용을 검토자에

게 제공한 후, 지표별 준거 부합 여부를 재검증하는 방식

으로 진행되었다. 실제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의견 

불일치 문항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 및 평가 

유의사항의 원문을 재참조하며 논의 및 조정 과정을 거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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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질적 문헌 분석 및 정합성 분석을 위한 대상 자료 목록

구분 분석 자료명 주요 분석 범위 및 내용

사회과 교육과정

: ‘지도 요소’ 내용 및 설계 

방식

제7차 ‘지도 요소’ 관련 내용 체계의 포괄성 및 설계 방식

2007 개정 ‘지도 요소’ 명시화에 따른 학습 내용의 구체성 및 위계성

2009 개정 학년군제 도입에 따른 ‘지도 요소’ 진술 방식 및 범위의 변화

2015 개정 ‘지도 요소’ 학습의 적정화 지침 및 개념 이해 강조 양상

2022 개정 ‘지도 요소’ 학습 관련 성취기준의 설계 의도 및 매체 활용 지침

학술논문(해외)
: 지도의 본질 및 인지 원리

Jiyah(2015) 지도의 필수 구성 성분 체계

Uttal and Sheehan(2014) 지도학습의 인지적 가치

Löwen et al.(2019) 시각적 정보 구성이 공간 지식 형성 및 정향에 미치는 영향

Smith et al.(2022) 디지털 환경에서의 공간 정향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 제공 방식

Möhring et al.(2014) 축척 이해의 인지적 기제로서 정신적 변환 과정

Atit et al.(2016) 등고선 해독의 인지 단계 및 교수 전략

학술논문(국내)
: ‘지도 요소’ 학습 실태 및 

교육적 대안

심승희(2005) 국내 교육과정의 인지적 정합성 및 기능 중심 지도 학습의 원리

양병일･김준혁(2018) 학습자의 경험적 공간 인식 특성 및 ‘지도 요소’ 활용 실태

김석태･조성욱(2014) 지형의 입체적 재구성을 위한 입체지형 제작 원리

검정 교과서

: ‘지도 요소’ 구현 양상

A ‘다양한 정보가 담긴 지도’(12~33쪽)

B ‘지도로 살펴본 우리 지역’(8~31쪽)

C ‘지도의 읽기와 활용’(10~31쪽)

D ‘지도로 본 우리 지역’(12~33쪽)

E ‘우리 지역을 표현한 지도’(12~31쪽)

F ‘다양한 지도와 지도의 요소’(10~31쪽)

G ‘지도와 우리 생활’(8~31쪽)

H ‘우리 지역을 나타낸 지도’(10~31쪽)

주: 검정 교과서의 ‘주요 분석 범위 및 내용’에는 각 교과서의 실제 소주제명과 쪽수를 기재하였음.

다. 이와 같이 검토자의 전문성 확보, 교차 검토 절차, 

체계적인 의견 조정 과정을 통해 연구 결과의 방법론적 

엄밀성과 해석의 타당성을 충족하고자 하였다.

2. 분석 자료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교육과정 문서, 국내･외 학술논

문, 8종의 검정 교과서의 세 범주로 구성하였다. 첫째, 

‘지도 요소’ 학습의 설계 원리와 내용의 변천 과정을 파악

하기 위해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부터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까지를 분석 범위로 설정하였다. 특히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4사05-01]과 그 해설, 적용 

시 고려 사항을 핵심 분석 자료로 삼아 ‘지도 요소’ 학습의 

현행 지향점을 고찰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은 ‘지도 요소’

를 포괄적으로 진술하여 학습 수준 설정의 모호함이 제기

되었던 시기이다. 따라서 이를 개정 과정을 거치며 나타

난 내용의 구체화 및 적정화 과정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논리적 출발점으로 선정하여, 시기별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주요 특징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둘째, ‘지도 요소’ 학습에 관한 국내･외 학술논문을 분

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 논문은 방위, 기호와 

범례, 축척, 등고선 등 지도의 핵심 요소와 관련된 연구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국내 연구는 주로 초등 사회과 교

육과정과 수업 적용, 학습자의 인지 특성 및 교수･학습 

방안을 다룬 연구를 포함하였으며, 국외 연구는 ‘지도 요

소’ 학습의 인지적 기제와 공간 정향, 정신적 변환 과정을 

규명한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학술논문 분석은 

‘지도 요소’ 학습의 이론적 지향성을 탐색하고, 지리교육

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셋째, 교과서 분석 자료는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에 따라 개발된 초등학교 3~4학년군 검정 교과서 8종이

다. 분석 범위는 각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수록된 4학년 

1학기 1단원 ‘지도로 만나는 우리 지역’ 단원으로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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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실제 분석 단위는 해당 단원 내에서 ‘지도 요소’를 

학습의 직접적인 내용으로 다루는 소주제로 한정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단원 전체의 구성이나 흐름을 분석하기보

다 방위, 기호와 범례, 축척, 높낮이 표현 방식 등 ‘지도 

요소’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학습 활동으로 구현되는 양

상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

다. 교과서 분석의 대상은 본문 서술뿐만 아니라 삽화, 

탐구 활동, 디지털 영상 지도 활용 안내 등을 모두 포함하

였다. 분석 범위는 소주제의 전체 쪽수를 기준으로 설정

하되, 실질적인 정합성 분석에서는 ‘지도 요소’ 학습과 직

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단순 읽기 자료 및 단원 마무리 

활동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

한 구체적인 분석 자료의 구성은 표 5와 같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교육과정 문서, 국내･외 학술논

문, 그리고 8종의 검정 교과서라는 세 가지 층위로 구성된

다. 이 중 역대 교육과정 문서와 선행 학술논문들은 Ⅱ장

에서 이론적 배경 및 시사점 도출을 위해 일차적으로 검

토되었으나, 표 5에서는 Ⅳ장의 실증적 교과서 정합성 

분석을 위한 방법론적 엄밀성을 기하기 위해 분석 자료 

목록에 통합하여 재서술하였다.

IV. ‘지도 요소’ 학습의 교육과정-교과서 간 

정합성 분석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지도 요소’ 학습을 학생

들이 거주하는 ‘우리 지역’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와 탐구

로 연결하고자 한다. ‘지도로 만나는 우리 지역’이라는 단

원명은 지도 자체에 대한 지식 습득보다는, 지역 이해를 

위한 도구로서 지도의 활용을 지향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3~4학년군에서는 ‘지도 요소’ 각각에 

대해 깊이 다루기보다, ‘지도 요소’와 실세계 간의 대응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의 기초

를 형성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디지털 영상 지도의 확대

와 축소를 통한 축척에 따른 변화를 직관적으로 인식하도

록 하거나, 등고선을 통해 지형의 입체감을 파악하게 하

는 것은 모두 학습자가 지도와 실세계 간의 관계를 이해

하는 데 집중하기 위함이다. 

결국 ‘지도 요소’ 학습이 지향하는 바는 공간 탐구 능력

의 함양이다. 학생들은 ‘지도 요소’를 도구로서 “우리 지

역의 주요 시설은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가?”, “새로운 도

서관을 어디에 짓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등의 문제를 

탐구하며 지리적 호기심을 해소하고 지도 속 정보를 주체

적으로 추출 및 해석하며 미래의 공간 변화를 예측하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이 일상

에서 마주하는 지도는 고정된 방위표가 있는 종이 지도가 

아니라, 회전과 축소･확대가 자유로운 디지털 영상 지도

이다. 따라서 디지털 영상 지도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지도에 나타난 정보를 비판적으로 

선별하여 ‘우리 지역’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적인 공간 사용자를 기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추

구하는 지향점을 8종의 검정 교과서가 충실히 구현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과서의 서술 방식과 활

동 구성이 교육과정의 본질적 취지인 ‘도구로서의 지도 

활용’과 ‘우리 지역 탐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

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에 본 장에서는 Webb(1997)의 내용 중심 정합성 분

석 지표를 활용하여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3~4학년군 사회과 검정 교과서 8종을 대상으

로, 앞서 도출한 ‘지도 요소’ 관련 주요 지침들이 실제 교과

서에 어떻게 구체화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학술적 가독

성을 높이기 위해 본 장의 각 소절은 Webb(1997)의 핵심 

준거인 범주적 일치성(1장), 지식 깊이의 일관성(2장), 지

식 범위의 일치성(3장), 지식 구조의 비교 가능성(4장), 

표현의 균형성(5장)과 명시적으로 대응되도록 체계화하

여 전개하였으며 정합성 분석 지표에 따른 교과서 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1. 내용 범주의 포괄성 및 매체 활용의 적절성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우리 지역’의 지도를 

활용하여 방위, 기호와 범례, 축척, 높낮이 표현 방식이라

는 지도의 4대 핵심 요소를 파악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분석 대상인 8종의 교과서는 이러한 교육과정의 요구를 

반영하여 해당 요소들을 독립된 학습 주제로 수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높낮이 표현 방식의 경우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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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지도 요소별 내용 구성과 매체 활용의 적절성

지도 요소 내용 구성 및 핵심 요소 매체 활용의 적절성 및 시사점

방위
일상적 방향 표현의 혼란 제시를 통한 필요성 강조 

및 방위표 기반의 개념 안내
객관적 기준으로서의 방위 기능을 강조

기호와 범례
실제 모습과 기호화된 지도의 비교를 통한 정보 전달

의 효율성 부각

공통 규칙으로서의 기호 역할 확인 및 개별적 기호 

생성 활동에 따른 규칙성 희석 우려

축척
디지털 영상 지도의 확대･축소 기능을 활용한 거리 

및 범위 파악 활동 중심 설계 

축척 학습 위주의 디지털 매체 편중 및 확대･축소 기

능 중심의 제한적 활용

높낮이 표현 방식
등고선 정의 및 고도별 색채 표기 약속 제시와 3차원 

시각화 활동 구현

다양한 높낮이 표현 방식 설명 및 체험적 개념 습득 

유도

분의 교과서는 ‘땅의 높낮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반면, A 

교과서는 ‘등고선’을 학습 주제의 제목으로 직접 노출하

기도 하였다.

방위 관련 학습 주제는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오른쪽, 

왼쪽 등 일상적인 방향 표현이 유발하는 혼란을 제시하며 

방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시작하고 있다. 교과

서는 방위표를 활용하여 동서남북을 정의하며, 방위표가 

없을 경우 지도의 상단을 북쪽으로 간주한다는 관행적 약

속을 텍스트와 시각 자료로 안내하고 있다. 교과서 내 서책

형 지도에서는 의정부역이나 창원시청 등 실제 지역의 교

통･행정 중심지를 기준으로 방위를 찾는 활동으로 구성함

으로써 객관적 기준으로서 방위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기호와 범례에 대해서는, 실제 모습을 그린 지도와 기

호화된 지도를 비교하여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이해하게 

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과서는 지도 읽기 

활동을 통해 공통된 규칙으로서의 기호의 역할을 확인하

게 한다. 다만 B, H 교과서는 ‘나만의 기호 만들기’ 활동을 

통해 기호의 생성 원리를 다루고 있으나, 이는 자칫 지도

의 ‘표준화된 약속’이라는 속성을 희석할 수 있다는 유의

점이 발견되었다.

높낮이 표현 방식은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등고선뿐

만 아니라 색채와 숫자를 활용한 다양한 방식이 8종의 

교과서 전체에 수록되었다. 대부분의 교과서는 등고선의 

정의와 고도별 색채 표기 방식을 공통적인 학습 요소로 

다루고 있다. 일부 교과서의 경우, 등고선의 간격과 경사

도의 관계를 기술하여 내용의 상세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2차원 선을 3차원으로 시각화하는 ‘등고선 모형 만들기’ 

활동을 대다수 교과서가 수록함으로써 학습자가 등고선 

개념을 체험적으로 습득하도록 하였다.

8종 교과서의 매체 활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 서책형 

지도는 모든 요소에 걸쳐 활용되는 반면, 디지털 영상 

지도는 축척 학습에 편중되어 나타났다. 방위, 기호와 범

례, 높낮이 표현 방식의 경우 주로 서책형 지도의 텍스트

와 이미지에 의존하고 있어 디지털 영상 지도의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교육과정은 두 매체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

으나, 실제 구현은 디지털 영상 지도의 확대･축소 기능을 

축척 개념 이해에 활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향후 

교과서에서는 디지털 영상 지도의 3차원 입체 보기와 같

은 기능을 도입함으로써 축척 외의 다른 학습 요소들과도 

균형 있게 결합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분석 대상인 8종의 검정 교과서는 교육과

정이 제시하는 지도의 핵심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반영하

고 있으며, 특히 실생활 사례와 체험적 활동을 적극적으

로 도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과서들은 학습 

요소별로 개념 정의의 방식이나 상세화 정도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일부 활동은 지도의 표준화된 약속이라는 본

질적 속성과 상충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매체 활

용 측면에서 서책형 지도의 높은 활용도에 비해 디지털 

영상 지도의 활용이 축척 학습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은 

향후 개선 과제로 남는다.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매체 간

의 상호 보완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영상 

지도의 입체적 시각화 기능을 방위나 지형 학습 등에 폭

넓게 결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지도 요소별 내

용 구성과 매체 활용 양상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2. 학습 활동의 실생활 활용 수준과 인지적 복잡도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지도 요소’를 지역 탐구

를 위한 도구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실생활에서 지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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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분석 관점별 주요 교과서 활동 내용 및 특징

분석 관점 교과서 주요 학습 활동 내용 활동의 특징

실생활 

활용 수준

B 동해시 여행 상황 설정 및 정보 파악 ‘지도 요소’를 지역 탐구의 도구로 통합적 활용

C 일상적 상황 기반 통합적 지도 활용 실생활 맥락과 ‘지도 요소’를 직접적으로 연계

E 지도의 종류 소개 및 단순 기능 체험 실생활 문제 해결과의 유기적 연계 부족

인지적 

복잡도

F 디지털 지도 기반 장소 검색 및 최적 이동 경로 선택 거리･교통수단･편의성을 고려한 고차적 의사결정 구현

A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활용 체험 학습 계획 수립 정보의 비판적 선별 및 주체적 경로 구성

D
관광 안내도와 버스 노선도 등을 활용한 체험 학습 

계획서 작성
다양한 정보의 통합 및 재구성 과정 유도

G, H 디지털 지도의 확대･축소에 따른 정보 비교 공간 정보의 양과 밀도 변화 원리 추론

능동적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검정 교과서는 방위, 기호와 범례, 축척, 높낮이 표현 방식 

등 ‘지도 요소’를 학습한 뒤, 이를 종합하여 적용하는 ‘일상

생활에서의 지도 활용’을 다루는 학습 주제를 후속 배치하

고 있다. B, C 교과서는 ‘지도 요소’에 대해 학습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에서 지도를 활용하는 내용으로 학습 주제를 구성하였다.

구체적 사례로, B 교과서는 ‘지도 요소’를 학습한 뒤 

가족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로 여행을 떠나는 상

황을 설정하여, 지도를 활용해 지역 정보를 파악하는 통

합적 활동을 제시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학습

한 ‘지도 요소’가 지역 탐구 과정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활용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실제적인 구성이다. 

또한 일부 교과서는 지도 활용을 생활 속 문제 해결, 이동 

경로 탐색, 장소 정보 파악, 여행 및 현장 체험 학습 계획 

수립 등과 연계하여 서술하고 있다. 반면 일부 교과서는 

실생활 활용을 다루면서도 ‘지도 요소’를 지역 탐구의 도

구로 활용하기보다는 관광 안내도, 길 도우미 지도, 노선

도, 일기 예보 지도, 도로 교통 지도 등 다양한 지도 유형

을 소개하거나 디지털 영상 지도의 편리한 기능을 체험하

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교과서들을 분석해 보면, 디지털 영상 지도를 개념의 

이해와 추론을 이끄는 핵심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A, B, 

G, H 교과서는 공통적으로 디지털 지도의 확대･축소 기

능을 활용해 화면에 나타나는 지표 공간의 범위와 정보의 

상세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비교하도록 구성하였다. 특

히 H 교과서는 학생들이 직접 활동을 통해 축척에 따른 

공간 정보의 양과 밀도 변화라는 개념을 이해하도록 유도

한다. 나아가 교과서에서는 디지털 영상 지도를 복잡한 

인지 활동을 요구하는 실생활 과제에 연결하기도 한다. 

F 교과서는 디지털 영상 지도의 ‘거리 재기’ 기능을 활용

해 학교와 특정 장소 사이의 실제 거리를 구하고, 대중교

통 노선 정보와 결합하여 가장 효율적인 이동 방법을 스

스로 선택하게 한다. 이는 정보를 찾는 수준을 넘어 거리

와 시간, 편의성이라는 다각적 요소를 고려하여 최적의 

대안을 결정하는 고차적 추론 활동이다.

A 교과서는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을, D 교과서는 관광 

안내도와 버스 노선도 등을 활용하여 체험 학습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보 확인

을 넘어 ‘계획 수립’과 ‘의사결정’이라는 고차적인 사고 과정

을 요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A 교과서는 인

터넷 검색을 통해 장소를 탐색하고, 목적지를 스스로 선정

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비판적으로 선별하는 능력을 요구하

고 있다. D 교과서는 아날로그 매체를 중심으로 하되, 목적

에 따라 적절한 지도를 선택･조합하여 하나의 완성된 계획

서를 완성하도록 설계함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여 

재구성하는 복잡한 인지 과정을 거치도록 유도하고 있다.

종합하면, 8종의 교과서는 공통적으로 ‘지도 요소’를 

학습한 후 실생활에 적용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으나, 학

습 활동의 인지적 복잡도의 실생활 활용 수준은 교과서마

다 차이를 보였다. ‘지도 요소’를 실제 지역과 직접 연계하

여 공간 정보를 능동적으로 추출하고 해석하게 함으로써 

지식 깊이의 일관성을 충실히 확보한 교과서가 있는 반

면, 지도의 종류를 나열하거나 디지털 영상 지도의 편의 

기능을 체험하는 수준에 머물러 지도의 탐구 도구로서의 

성격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 교과서도 있었다. 향후 교

과서 개발 시에는 ‘지도 요소’가 개별적 지식으로만 존재

하지 않고, 실생활의 고차원적 문제 해결 과정에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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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포함해야 할 것이

다. 분석 관점별 주요 교과서 활동 내용 및 특징은 표 7과 

같다.

3. 지리적 탐구 소재의 구체성과 실제성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는 ‘우리 지역’을 표현한 

다양한 종류의 지도를 탐색하라는 지침이 있다. 8종의 

교과서에는 주로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지도들이 등장한다. 이러한 시도

는 노선도, 안내도, 길 도우미 지도, 바닷속 길 찾기 지도, 

입체(3D) 지도, 생활 안전 지도 등을 통해 ‘지도 요소’에 

대한 필요성 체득, 추상적인 개념을 실질적인 공간 감각

으로 전환, 상황과 목적에 따른 정보 선택 능력 함양, 정보 

기술의 변화에 따른 도구의 확장 이해, 실생활 문제 해결 

능력 신장 등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에서 명시한 ‘우리 지역을 표현한 다

양한 종류의 지도의 탐색’이라는 취지와 실제 교과서 구

현 양상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교과서는 다양한 종류의 지도를 제시하는 것에는 충실하

였으나 학습자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과 관련된 지도가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간과한 듯 보인다. 교

과서들에 제시된 지도는 특정 지역의 사례를 표본으로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이 거주하

는 지역의 특수성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한계

를 보인다. 또한, 다양한 지리적 소재들이 학생이 거주하

는 ‘우리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탐구와 이해를 돕기보다

는, ‘지도 요소’를 익히기 위한 단순한 예시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관광 안내도나 버스 노선도와 같은 실생활 

지도들은 지도에 내재한 다양한 요소를 이해하고 활용하

여 ‘우리 지역’을 탐구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범례를 읽거

나 장소를 찾는 기능을 연습하는 수단이 되기 쉽다. 이는 

교육과정의 본래 취지인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보다는 

지리 정보의 단편적 해석이 강조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간극은 서책형 교과서의 물리적 한계로 전국 

모든 학생의 지역 사회를 담아낼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한계의 타협안으로 교과서에 제시된 특

정 지역을 소재로 하여 ‘지도 요소’를 학습한 뒤에 ‘우리 

지역’의 지도를 활용하여 학습한 내용을 적용하는 활동을 

배치한다. 다만 이러한 방식을 취하더라도 그 비중이 어

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는 교육과정의 지침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G 교과서에는 ‘지도 요소’를 배우는 각 학습 주제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 지역의 지도를 활용해 다양한 장소

의 위치를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지역 지도에는 어떤 

기호들이 나타나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디지털 영상

지도를 이용해 우리 지역을 살펴보고 축척이 어떻게 달라

지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지역 지도를 살펴보고 

땅의 높낮이를 이야기해 봅시다.”와 같은 활동이 포함되

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

하여 ‘지도 요소’를 학습하는 핵심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업에서는 부차적인 활동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다. 

특히 일부 교과서에서는 ‘우리 지역’에 대한 탐구 비중이 

낮아 교육과정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F 교과서는 디지털 영상 지도에서 ‘우리 학교’를 검색

하고, 학교 주변의 공원･도서관･영화관 등을 찾아보거나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해 대중교통･걷기･자전거 경로

와 소요 시간을 탐색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실제 생활권

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 탐구를 유도하였다. 반면 다른 

교과서들은 ‘우리 지역’ 탐구보다는 ‘지도 요소’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특정 지명과 랜드마크를 활용하는 경향

이 있다. 산･강･도로･학교･도서관 등의 생활 공간과 부

여군청, 울릉도, 산방산 등 다양한 지리적 소재가 제시되

지만, 대체로 학습자의 실제 삶과 연결되지 못한 탈맥락

화된 소재에 머무른다는 한계가 있다.

종합하면, 교과서들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실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지도를 소개하고 풍부한 지리적 

소재를 제시함으로써 지도 유형 및 학습 소재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이 교육과정의 지향점인 ‘우리 지역’에 대

한 실제적인 탐구로 이어지는 지점에서는 교과서별로 뚜

렷한 차이를 보인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특정 지역의 사

례를 ‘지도 요소’에 대한 단편적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활용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으며, 학습자의 생활 공간인 

학교 주변 시설과 교통수단을 직접적인 지역 탐구 소재로 

활용한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결국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우리 지역의 탐구’의 실현을 위해서는 서책형 

교과서의 물리적 한계에 제약받지 않는 활동 구성, 지리



―65―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4(2), 2026. 5.

표 8. 지리적 탐구 소재의 특성에 따른 실제성 분석

구분 교과서 구현 방식 소재의 구체성 및 맥락 지역 탐구의 실제성 수준

‘지도 요소’ 
학습 중심

다양한 특수 목적 지도를 활용하여 

‘지도 요소’ 이해 활동 구성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지

도를 포괄적으로 제시하나, 지리 정보

의 단편적 해석에 치중

‘지도 요소’를 익히기 위한 도구적 성

격의 예시로 사용되어 지역 탐구의 

목적 희석

특정 지역 

사례 중심

특정 지역의 지명이나 랜드마크를 구

체적 사례로 제시

여러 지역의 자연･인문 환경 소재를 

풍부하게 수록하였으나, 특정 지역의 

사례를 표본으로 제시

학습자 개개인의 삶의 터전과 괴리된 

소재로 존재하여 지역 특수성 탐구 

기회 제한

생활권 기반 

지역 탐구

디지털 영상 지도 등을 활용하여 학

교 주변 검색 및 경로 찾기 등 실제 

생활권 기반 활동 구성

학생의 실제 생활 공간인 학교 주변 

시설과 교통수단 당을 탐구 범위로 

직접 설정

지리적 소재와 학습자의 삶이 연결되

어 실질적인 ‘우리 지역’ 탐구 및 지식

의 연결 유도

적 소재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구체성･맥락성 강화, 학습

자가 실제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탐구의 중심이 되는 활

동 설계가 더욱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지리적 탐구 소재

의 특성에 따른 실제성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4. 실제 활용 맥락 중심의 통합적 지식 구조화

앞서 논의한 ‘지리적 탐구 소재의 실체성’이 학습의 출

발점이라면, 확보된 실체적 소재를 어떻게 통합적인 지식

으로 구조화할 것인가는 교육과정 구현의 완성도를 결정

짓는 중요한 사항이다. 교과서들은 도입부에서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통해 

‘지도 요소’에 대한 지식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려는 시

도를 부분적으로 한다. 이러한 구성은 ‘지도 요소’가 실생

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라는 인식을 심

어주는 데 기여한다. 한편 도입부 이후의 실제 전개 과정

에서는 방위, 기호와 범례, 축척, 높낮이 표현 방식이 독립

적인 학습 주제로 구분되어 있고, 소주제의 마지막에 이

르러 ‘현장 체험 학습 계획’ 등의 방식으로 실생활에서 

‘지도 요소’를 활용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위 학습에 있어 교과서들은 기준점에 따라 방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동서남북에 있는 장소가 바뀐다는 내용 

관련 활동은 학습자가 고정된 방위 체계와 상대적 위치 

관계를 동시에 인식하도록 돕는다. 기존의 내용에 지도를 

회전시켰을 때 북쪽을 다시 찾아보는 등의 활동을 보완한

다면 방위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

한 접근은 학생들이 실제 공간에서 지도상의 방위를 실제 

방향과 일치시키는 공간 인지 능력을 발달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와 연결되는 기호와 범례 학습은 복잡한 

실제 모습을 공통으로 약속한 상징으로 변환하는 추상화 

과정을 포함한다. B, H 교과서의 ‘나만의 기호 만들기’ 

활동은 장소의 특징을 추출하고 단순화하는 기호의 생성 

원리를 직접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효과가 높

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은 지도의 본질인 ‘표준화된 약속’

이라는 점과 충돌할 위험이 있으므로 교사의 세심한 지도

가 필요하다.

축척 학습은 디지털 영상 지도의 확대･축소 기능과 

축척 막대의 변화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도를 확대하면 좁은 지역이 자세히 보이고, 축소

하면 넓은 지역이 간략히 보인다는 원리를 조작을 통해 

익힘으로써 추상적인 비율 개념을 구체적 경험으로 이해

한다. C 교과서의 경우처럼 1km를 도보, 자전거 등의 이

동 시간과 연결하여 설명하는 방식은 추상적인 수치를 

신체적 감각과 통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수학적 

개념처럼 느껴질 수 있는 축척이 학습자들의 삶과 연계된 

지식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유사하게 높낮이 표현 방식은 2차원 평면의 선 정보를 

3차원 입체 지형으로 변환하는 인지적 과정을 요구한다. 

교과서들은 위에서 본 모습과 옆에서 본 모습을 비교 제

시하거나, 등고선 모형을 직접 만들어 보게 함으로써 이

러한 지식의 변환을 돕고 있다. 등고선의 간격이 좁을수

록 경사가 급하다는 등의 원리는 시각 정보로부터 지형의 

입체성을 추론해 내는 고차원적 사고 과정이 일어나게 

한다. 다만, 등고선 모형 만들기에서 종이판을 층층이 쌓

는 결과물이 실제 지형을 계단 모양으로 오인하게 할 가

능성이 있는데 이 점을 보완한다면 학생들은 평면 지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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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지도 요소’에 대한 지식 통합 및 구조화 수준

구분 지식 구성 및 구조화 방식 지식 통합의 양상 및 특징 구조화 및 통합 수준

개별 요소 학습

방위, 기호와 범례, 축척, 높낮이 표

현 방식을 독립적인 학습 주제로 분

절하여 제시

추상적 개념을 실제 모습이나 신체

적 감각과 연결하여 구조화 시도

개별 ‘지도 요소’에 대한 이해는 이루

어지나 지식 간의 유기적 연결 부족

소주제 마무리 

활동

‘지도 요소’ 학습 후 실생활 문제 해

결 상황 배치

분절되었던 ‘지도 요소’ 관련 지식을 

종합적 판단 과정 속에서 통합 시도

지도를 유용한 도구로 인식하게 유

도하지만 가상 시나리오나 낯선 지

역 위주의 통합에 국한

실제 맥락 적용
현장 체험 학습 계획 수립 등 실제 

생활과의 연결 활동 제안

추상적 상징과 실제 공간 사이의 심

리적 거리를 좁히며 지식의 내면화 

시도

교실 내 시뮬레이션에 그쳐 실제적

인 공간 능력 함양 미흡

서 입체적 공간을 읽어내는 지식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

이다.

지도의 개별 요소에 대한 학습은 학습 주제 후반부에 

장난감 찾기나 길 찾기 등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하나의 지식 체계로 통합된다. 특정 기준에서 

어느 방위에 있고, 기호를 보니 어떤 건물이 있으며, 거리

는 어느 정도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은 분절적 

지식을 연결하는 통합적 역할을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

해 학습자는 지도를 지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도구

로 인식하게 된다. 나아가 학습자들은 실제 생활 공간의 

지형지물을 기호와 연결지으며 추상적 상징과 실제 공간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좁힐 수 있다.

다만,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상황은 대체로 가상의 시

나리오나 특정 낯선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학생들이 살

아가는 실제 생활 공간에서 지식을 학습하고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우리 지역’의 지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

함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내 지도는 주로 탈맥락화된 공간

이 등장하므로 학생 개개인의 삶의 터전과 연결된 지식 

구조를 형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결국 지식의 내면화

는 현장체험학습 계획 수립 등의 활동을 통해 시도되지만 

이 또한 교실 내에서의 시뮬레이션에 그칠 뿐 실제적인 

공간 능력 함양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종합하면, 교과서는 일상적인 문제 상황을 통해 ‘지도 

요소’가 실생활의 유용한 도구임을 인식시키고, 추상적인 

개념과 원리를 신체적 감각과 연결하기 위한 노력을 부분

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방위, 기호와 범례, 축척, 높낮이 

표현 방식이라는 개별 요소는 학습 과정에서 독립적인 

학습 주제로 다루어지고 소주제 마무리 활동에서 지식의 

통합을 이루려는 시도를 한다. 향후 교과서 구성은 실제 

상황에서 ‘지도 요소’를 활용하여 공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연결되도록 설계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만 하다. 

‘지도 요소’에 대한 지식 통합 및 구조화 수준은 표 9와 

같다.

5. 학습 요소 배분의 균형 및 평가 방식의 타당성

8종의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교과서들은 교

육과정이 제시한 ‘지도 요소’를 소주제 내에 균형 있게 

배치하고 있다. 방위, 기호와 범례, 축척, 높낮이 표현 방

식은 각각 독립된 학습 주제로 구성되어 유사한 쪽수와 

차시로 구성되어 있어 특정 요소에 치우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D, E 교과서의 경우 소주제 도입부에서 

지도의 4대 요소를 동시에 제시하여 학습자에게 전체적

인 학습 범위를 안내함으로써 요소별 중요도를 동등하게 

인식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균형 잡힌 배분은 ‘지도 요소’

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지식들을 누락 없이 학습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 

‘지도 요소’ 학습과 관련된 최근의 흐름은 축척 계산이

나 기호 암기와 같은 단편적인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수행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G, H 교과서의 

경우 단순히 기호의 뜻을 묻는 대신, 지도 속에서 특정 

기호를 찾아보거나 경로를 설명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도 읽기 능력을 평가한다. 그러나 “○○ 시청의 북쪽에 

△△이 있습니다.”, “소방서를 찾아 표시해 봅시다”, “○

○에서 △△까지의 실제 거리를 구해 봅시다”와 같이 결

과 확인에 집중하는 활동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은 한계

로 지적할 수 있다.

평가 방식에서 디지털 영상 지도의 활용은 “메뉴에서 

‘거리 재기’ 단추를 선택하여 지도 위에 나타난 두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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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학습 요소 배분 및 평가 방식의 타당성

구분 교과서 구현 및 평가 방식 주요 특징 평가 방식의 타당성 및 한계

학습 요소의 배분

각각의 ‘지도 요소’를 독립된 학습 

주제로 구분하여 유사한 비중으로 

배치

특정 요소에 치우치지 않는 균등한 

차시 및 분량 배분을 통해 지식의 

포괄성 확보

교육과정에 제시된 필수 요소를 누

락 없이 학습하는 기반 마련

평가 매체의 활용
요소별로 디지털 매체와 서책형 매

체를 분리 활용

축척에 한해 디지털 매체의 도구적 

조작 능력을 확인하는 평가 방식 

채택

매체 활용이 특정 요소에 편중되어 

평가 도구의 활용 범위 제한

지식의 평가 층위
지식의 확인을 묻는 문항과 활동 

중심의 수행 과제를 병행하여 제시

전개 과정에서는 요소별 지식을 단

편적으로 확인하고, 소주제 마무리 

단계에서 통합적 수행 평가를 일부 

시도

정답 확인 위주의 단답식 문항 비

중이 높고 실제적 수행 역량 함양

에 미흡

조작 및 실생활 적용
입체 모형 제작 및 실생활 지도를 

활용한 정보 탐색 과제 설정

‘지도 요소’를 실제 문제 해결을 위

한 도구로 인식하게 하며 과정 중

심 평가 지향

모형 제작 시 원리 이해보다 산출

물의 완결성 등 조작 자체에 평가

가 치우칠 우려

사이의 실제 거리를 알아봅시다.”, “지도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때 축척 막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야기해 봅시

다.”와 같이 축척 학습의 거리 재기나 확대･축소 활동에 

편중되어 있다. 방위나 기호 식별은 여전히 서책형 지도

의 문항으로 평가되며 디지털 영상 지도를 활용한 문항은 

거의 부재하다. 이러한 불균형은 평가 영역의 매체 활용 

적절성 측면에서 볼 때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높낮이 표현 방식에 대한 평가는 ‘등고선 모형 만들기’

라는 조작 활동을 통해 과정 중심적으로 이루어진다. 학

습자가 직접 종이판을 쌓으며 지형의 높낮이를 체득하는 

과정은 전통적인 지필 평가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시도

이다. 하지만 평가 기준이 모형의 완결성에만 치우칠 경

우, 이 활동의 목적이 희석될 위험도 존재한다. 활동 과정 

중에 교사는 높이에 따라 층이 달라지는 모습을 직접 확

인하고, 평면 지도와 실제 지형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

지, 등고선 간격과 경사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A, C, D, E, F 교과서는 종합 활동의 성격으로 ‘현장체

험학습 계획 세우기’나 ‘우리 지역 탐방 경로 정하기’와 

같은 통합적 수행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방위표를 보고 방향을 정하고, 축척 막대자로 거리를 재

며, 기호를 읽어 장소를 식별하는 등 모든 ‘지도 요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수

행 과제는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요소별 평가를 하나로 

통합하여 실제 활용 맥락에서의 수행 능력을 평가한다는 

특징이 있다. 

평가의 범주는 대체로 교과서 내 지리 지식을 포함하

여 실생활에서의 지도 활용 능력까지 확장되어 있다. B, 

E 교과서는 관광 안내도나 노선도, 일기 예보 지도 등 

다양한 실생활 지도를 보고 필요한 정보를 찾는 활동을 

평가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는 지도가 교과서 안에만 존

재하는 지식이 아니라 일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적

인 도구임을 확인시켜 주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도를 

선택하고 읽어내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게 해 준다. 학습

자는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며 지도의 실용적 가치를 깨닫

고 자신의 공간 능력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종합적으로 8종의 교과서는 ‘지도 요소’ 간 균형 있는 

배분을 유지하였으며, 일부 교과서는 실제적인 지도 읽기 

능력을 측정하는 수행 중심 평가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답 확인 위주의 단답식 문항 비중

이 높고, 특히 디지털 영상 지도의 활용 능력 평가가 축척 

학습에만 국한되어 있어 평가에 있어 매체 활용의 균형을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등고선 모형 제작과 같은 

조작 활동이 만들기에서 그치지 않고 등고선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도 요소’를 분절적으로 평가하

기보다는 실생활의 다양한 지도 매체를 통해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 학습 요소 배분 및 평가 

방식의 타당성 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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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Webb(1997)의 정합성 분석 지표에 따른 교과서 분석 결과 

정합성 분석 지표 교과서 분석 내용 교과서 분석 결과

범주적 일치성
내용 범주의 포괄성 및 매체 

활용의 적절성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지도 요소’를 모두 포괄하여 독립된 학습 주제로 수록

•서책형 지도는 모든 요소에서 활용되나, 디지털 영상 지도는 축척 학습에만 

편중되어 활용

지식 깊이의 일관성
학습 활동의 실생활 활용 수

준과 인지적 복잡도

•‘지도 요소’를 학습한 후 이를 여행 상황이나 체험 학습 계획에 적용하는 통합 

활동을 통해 고차적 추론 유도

•일부 교과서는 단순히 지도의 종류를 나열하거나 디지털 영상 지도의 편의 

기능을 체험하는 낮은 인지 수준에 그침

지식 범위의 일치성
지리적 탐구 소재의 구체성

과 실제성

•특수 목적 지도와 풍부한 지리적 소재를 제시하여 다양성을 확보하였으나, 
대부분 특정 지역의 사례를 단순 예시로 활용

•학습자의 실제 생활권인 학교 주변 시설과 교통수단을 직접적인 탐구 소재로 

활용한 사례는 극히 일부임

지식 구조의 비교 

가능성

실제 활용 맥락 중심의 통합

적 지식 구조화

•도입부에서 문제 상황을 통해 ‘지도 요소’ 필요성을 인식시키나, 실제 전개에

서는 개별 요소가 분절된 학습 주제로 다루어짐

•추상적 개념을 신체적 감각이나 시각적 모형 제작과 연결하여 지식의 내면화 

시도

표현의 균형성
학습 요소 배분의 균형 및 평

가 방식의 타당성

•각 요소를 독립된 주제로 구성하여 유사한 쪽수와 차시를 배분함으로써 특정 

지식의 누락 없는 균형적 학습 기반 마련

•수행 중심 평가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정답 확인 위주의 단답

식 문항 비중이 높고 매체 활용의 불균형 존재

표 12. ‘지도 요소’ 학습에 관한 연구의 논리적 연계 

분석 영역 이론적 시사점 교과서 분석 결과 지리교육적 대안

공간적 사고의 

층위

지도 요소를 공간 정보 해석의 인지적 도구로 정의하며 

사고 확장 강조(Jiyah, 2015; Uttal and Sheehan, 2014)
특정 요소의 개념 정의와 

단편적 지식 습득에 편중

공간 문해력 관점의 학습 

내용 재구성

수행 중심과 

맥락적 탐구

경험 중심의 공간 인지를 바탕으로 한 지리적 상상력 

및 정향 능력 강조(양병일･김준혁, 2018; Atit et al., 
2016; Löwen et al., 2019; Smith et al., 2022; Uttal and 
Sheehan, 2014)

정적인 독도 활동 위주 및 

‘우리 지역’ 탐구 맥락 소외

길 찾기 중심 전환과 ‘우리 

지역’ 내러티브 강화

교수․학습 매체

계산 중심 한계 극복을 위한 동적 변환 과정과 실제 지

형과의 대응 강조(김석태･조성욱, 2014; 심승희, 2005; 
Möhring et al., 2014)

도구적 편의 기능 체험 및 

수동적 정보 수용 수준

디지털 매체 활용을 통한 

능동적 지도 사용

V. ‘지도 요소’ 학습에 대한 

지리교육적 방향 모색

본 장에서는 ‘지도 요소’ 학습에 관한 국내･외 연구와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른 8종 교과서 분석 결과

를 종합하여, 향후 지리교육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지도 요소의 인지적 원리와 학교 현장의 

교육적 실제 사이의 간극이 주요 쟁점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학술적 논의와 교육과정의 실제 적용을 

연결하여, 학습자가 능동적인 지도 사용자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논리적 전개 과정을 

요약하면 표 12와 같다.

1. 공간 문해력 관점에서 본 ‘지도 요소’ 재구성

학습자들은 위성 영상, 내비게이션, 위치 기반 서비스 

등 방대한 공간 정보가 실시간으로 생산･소비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학생들로 하여금 

공간 정보를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요구

한다. 이에 본 절에서는 Bednarz and Kemp(2011)의 공간 

문해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요약하여 서술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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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지도 요소’ 학습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Bednarz and Kemp(2011)는 공간적 사고, 공간 추론, 공

간 문해력을 위계적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공간적 사

고’는 공간 개념(concepts of space), 공간 표현 도구(tools 

of representation), 공간적 추론 과정(processes of reasoning)

을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총체적인 실천 과정이며, ‘공간 

추론’은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적용하

는 구체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공간 문해력’은 공간적 사

고와 공간 추론을 체득하여 최종적으로 발현되는 교육적 

결과물로서, 공간 문해력을 갖춘 사람은 공간에 대하여

(about), 공간 안에서(in), 공간과 함께(with) 생각하고 추

론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공간 문해력의 세 가지 층위의 사고 유형

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에 대해 

생각하기’는 위치, 분포, 관계 등 공간적 사실과 지식을 

이해하는 기초 단계이다. 둘째, ‘공간 안에서 생각하기’는 

실제 환경에서 이동하거나 탐색하는 과정에서 공간 정보

를 활용하여 실제 물리적 세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향하

고,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경로를 선택하고 수정하는 

실시간 이동 전략을 의미한다. 셋째, ‘공간과 함께 생각하

기’는 공간을 하나의 인지적 틀로 활용하여 최적의 장소

를 선정하거나 미래의 공간 변화를 예측하는 등 공간 문

제를 해결하고 분석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고차적 사

고 단계이다. 이 세 유형은 난이도의 차이를 지니는 동시

에 상호 연계적이며, 점진적 발달 구조를 형성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8종의 검정 교과서 분석 결과를 

공간 문해력의 관점에서 종합해 볼 때, 현재 초등 지리교

육의 ‘지도 요소’ 학습은 주로 ‘공간에 대해 생각하기’ 수

준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방위, 기호와 범례, 축척, 등

고선 등을 개별 지식 항목으로 제시하고 그 의미를 설명

하는 방식은 공간 문해력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에는 기여

하고 있으나, 학습자가 이를 실제 맥락에 적용하여 능동

적으로 공간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로 확장하여 구성한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는 

학습자가 정보를 선택･조합･재구성하는 능력이 요구됨

에도 불구하고, 개념 정의와 개별 요소의 식별을 강조하

는 전통적 ‘지도 요소’ 학습 방식으로 인하여 실생활에서

의 개인적이고 역동적인 활용과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교과서 분석 결과에서도 디지털 영상 지도의 

활용이 주로 축척 학습의 확대･축소 기능에 편중되어 나

타났으며, 방위나 기호 식별 등 여전히 서책형 지도의 정

적인 문항으로 평가되는 한계를 보였다. 

학생들을 진정한 의미의 ‘공간적으로 문해된 자’로 성장

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의 범위를 보다 확장해야 한다. 우선 

F 교과서와 같이 ‘디지털 영상 지도를 활용하여 우리 지역

의 여가 시설을 탐색하고 직접 찾아가기’와 같이 실생활 

맥락에서 수행되는 ‘공간 안에서 생각하기’ 경험을 강화해

야 한다. 또 다른 예시로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집에 가야할 

때 가장 적절한 경로 선택하기’와 같은 생활 속 의사결정 

상황을 제시할 수 있다. 학교에서 집까지의 여러 경로를 

지도에 표시하고, 지붕이 있는 구간이나 상가 밀집 구간, 

버스정류장 위치 등을 비교･분석하여 최적의 경로를 선택

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활동을 하게 되면 ‘지도 요소’가 ‘공

간과 함께 생각하기’의 중요한 틀로서 작용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공간 문해력은 ‘공간 개념’, ‘공간 표

현 도구’, ‘공간적 추론 과정’이라는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

가 학습자의 내부에서 통합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지도 

요소’ 중 방위와 기호는 공간 현상을 식별하고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공간 개념’을 형성하는 자원이 되며, 이를 

활용한 지도 제작 및 해석 활동은 정보를 구조화하는 ‘공

간 표현 도구’의 활용 역량을 강화한다. 나아가 축척과 

등고선을 활용한 해석 활동은 정신적 변환과 형태 복원을 

통해 정보를 구조화하는 ‘공간 추론 과정’을 촉진한다. 따

라서, ‘지도 요소’ 학습은 ‘공간 개념’, ‘공간 표현 도구’, 

‘공간적 추론 과정’을 내면화하여 실생활 문제 해결을 통

해 공간 문해력으로 나아가는 발달 과정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공간 문해력의 발달은 지식의 양이 늘어나는 

과정이 아니라, 초보자에서 전문가로 나아가는 ‘전문성의 

연속체(continuum of expertise)’ 상에서 점진적으로 이루

어지는 변화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가 ‘지도 요

소’를 자신의 삶에 유용한 도구로 인식하고 활용하기 위

해서는 발달 단계에 맞추어 저학년의 체험적 탐색부터 

고학년의 고차원적 의사결정까지 학습 경험을 나선형으

로 조직하여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제안한 공간 문해력의 세 가지 층위는 [4사

05-01] 성취기준에 해당하는 단일 단원 내에서 단기적으

로 모두 완성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간 

문해력은 학년 및 학교급 전반에 걸쳐 나선형으로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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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공간 문해력과 수행 중심 학습, 디지털 매체 활용을 통합한 ‘지도 요소’ 학습 구성 

차시
공간 문해력 

사고 유형
‘지도 요소’ 학습 초점 교수･학습 전략 학습 활동 예시

1~3
차시

공간에 대해 

생각하기

방위, 기호와 범례, 축
척, 높낮이 표현 방식

의 의미와 쓰임 이해

•‘지도 요소’를 공간의 위치, 분포, 관
계를 파악하는 분석적 기제로 활용

•공간 정보를 해석하여 우리 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는 기초 능력 

형성 

•실감형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방

위, 축척, 지형 표현을 시각적으로 탐

색하도록 구성

•우리 지역의 시설 분포 파악을 통해 우리 지

역의 성격 규명

•집에서 공공시설까지의 접근성 평가를 위

한 실제 거리 산출

•정확한 정보 공유를 위해 방위 기반의 객관

적 위치 관계 서술

•VR 기기를 활용해 몸의 회전에 따른 방위 

변화를 직관적으로 체험 <선택>
•AR 기능을 활용해 평면 지도를 3차원 입체 

지형으로 변환하여 등고선과 실제 지형의 

관계 확인 <선택>

4~6
차시

공간 안에서 

생각하기

‘지도 요소’를 활용한 

실제 이동과 탐색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위치

를 파악하고 효율성을 고려한 이동 

전략 수립

•디지털 영상 지도나 위치 기반 서비

스를 활용하여 실제 공간 탐색 활동 

구성

•디지털 영상 지도의 경로 탐색 기능

과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용하여 상

황에 따른 이동 전략을 조정하는 탐

색 활동 설계

•디지털 영상 지도에서 자신의 관심 분야와 

관련된 우리 지역의 시설 탐색 후 실제 방문 

경로 계획 수립

•디지털 영상 지도를 활용해 목적지 주변의 

상세 지형이나 시설을 파악하고 최적의 현

장 답사 경로 설정

•디지털 영상 지도에서 경로 탐색 기능을 활

용하여 학교에서 특정 장소까지 이동 경로

를 탐색하고 실제 이동 과정에서 경로 수정 

경험 <선택>

7~8
차시

공간과 함께 

생각하기

‘지도 요소’를 활용한 

공간 분석과 의사결

정

•공간 정보를 비교･분석하고 합리적

인 의사결정을 하는 탐구 활동 구성

•실제 생활 속 문제 상황을 제시하여 

공간적 추론 과정 경험 제공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공간 정보 해

석 과정에서 탐구 질문 생성과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피드백 제공

•우리 지역 편의시설의 입지 적절성 분석 및 

합리적인 입지 제안

•자연재해 발생 시 안전한 대피 경로 및 대피 

장소 선정

•생성형 AI와 대화하며 복잡한 지표 공간 중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추

출 <선택>

통합
통합적 공간 

문해력 발달

‘지도 요소’의 통합적 

활용

•우리 지역 탐구 또는 프로젝트 학습 

구성

•공간 개념, 공간 표현 도구, 공간 추론 

과정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학습 경

험 제공

•디지털 영상 지도와 생성형 AI를 활

용하여 학습자가 주제 지도를 설계하

고 공간 정보를 재구성하는 프로젝트 

학습 운영

•우리 지역의 공간적 문제를 발견하고 실질

적인 해결 방안을 담은 주민 참여형 마을 지

도 제작 <선택>
•환경, 복지 등의 주제로 우리 지역을 재해석

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미래 공간 제안서 발

표 <선택>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어린이 휴식 공간 등

의 특정 주제에 맞는 주제 지도 설계 <선택>

주: <선택> 표시 활동은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과 학교 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한 심화 활동임. 

발달하는 장기적 역량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제안은 

초등 4학년 단계가 전문성 연속체의 초기 진입 단계임을 

인지하고, 향후 점진적 성장의 시작점으로서 교육과정 구

현의 유기적인 방향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도 요소’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다고 해

서 곧바로 실생활 문제 해결 능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지도 요소’ 학습은 학습자에게 

구체적이고 실재적인 맥락인 ‘우리 지역’을 탐구의 장으

로 삼고, 교과 지식과 실제 삶의 간극을 연결하는 방향으

로 구체화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적 학습 경험은 ‘지도 

요소’를 공간적 사고와 공간 추론을 촉진하는 도구로 전

환시키며, 나아가 실생활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공

간 문해력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

에서 공간 문해력의 사고 유형을 중심으로 ‘지도 요소’ 학

습을 재구성한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면 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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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길 찾기(wayfinding)를 통한 ‘지도 요소’ 학습의 

수행적 전환

길 찾기(wayfinding)는 일상적인 활동이면서 효율적이

고 목표 지향적인 탐색 계획을 수반하는 과정이다. 이는 

지각 가능한 환경 범위 내에서 신체를 움직이는 ‘이동’과

는 달리, 목표 지점을 직접적으로 감지할 수 없는 상황에

서 현재 위치, 목적지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인간은 지각, 기억, 

상상력, 언어, 추론, 의사결정 등 다양한 인지 기능을 활용

한다. 특히 긍정적인 감정적 연관성을 가진 랜드마크는 

더 쉽게 기억되는 것처럼 감정은 길 찾기에 중요한 역할

을 한다(Dalton et al., 2019). 

학습자들은 일상적인 길 찾기 과정에서 주변 환경의 

공간 정보를 지각하며 공간 지식을 형성한다. 이 과정에

서 실세계의 다양한 공간 사상을 인식하고 상상하며 환경

과 상호작용하는 행위는 학습자가 세계와 소통하는 중요

한 프로세스로 기능한다. 학습자들은 길 찾기 과정에서 

다양한 경로의 대안들에 대해 공간적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대체로 불완전한 여건과 지식을 토대

로 이루어지거나 이미 구축된 공간 지식이나 개인의 공간 

능력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신정엽･이건학, 2012).

이러한 맥락에서 ‘지도 요소’인 방위, 기호와 범례, 축

척, 등고선은 길 찾기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학습자가 활용하는 공간적 의사결정의 도구로 재정의

될 필요가 있다. 학습자는 방위를 통해 자신의 현재 위치

를 정위(orientation)함으로써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는 전

략을 세우게 된다. 또한 축척을 통해 실제 거리를 가늠하

여 이동 시간을 예측하고 이동 경로의 효율성을 비교･판

단할 수 있다. 기호와 범례를 파악함으로써 건물의 용도, 

교통수단의 유형, 위험 지역의 분포 등 공간적 속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목적에 부합하는 경로를 선택하거

나 우회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등고선은 길 찾기 과정에

서 이동의 난이도와 위험성을 예측하는 결정적 도구로서 

체력 소모, 이동 시간,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이처럼 ‘지도 요소’는 각각 분절된 지식이 아니라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과 의사결정을 지원하

는 통합적 도구로 기능한다. 길 찾기 상황 속에서 이들 

요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도록 설계된 학습은 학습자로 

하여금 능동적인 지도 사용자 및 공간 문제 해결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이를 추구할 때 비로소 학습자들은 

지도를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능동적인 매체로 받아들

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편적 지식 중심의 ‘지도 요소’ 

학습에서 실제 삶의 맥락 속 공간적 사고 능력을 함양하

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지리교육적 의의를 지닌다.

기존의 ‘지도 요소’ 학습이 주로 교실 안에서 서책형 

지도 위에서의 정적인 활동을 해 왔다면, 향후의 지리교

육은 실제 공간과 상호작용하는 동적인 과정으로 전환해

야 한다. 학습자가 자신의 길 찾기 과정과 지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은 기존의 단순 지식 

습득을 넘어선 지리적 수행의 영역이다. 길 찾기 과정은 

고정된 상황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주변 환경 속에

서 이루어지므로, 학습자는 자신의 예상과 실제 상황을 

지속적으로 비교･조정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 과

정에서 방위 감각의 재설정, 축척을 통한 거리 재계산, 

새로운 기호 파악, 등고선을 통한 적절한 지형 판별을 통

합적으로 수행한다. 

이렇듯 동적인 ‘지도 요소’ 학습을 교실 수업을 통해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지도 자료를 활용하더라도 과

제의 요구 수준을 ‘확인･식별･계산’에서 ‘판단’으로 이동

시키는 설계가 필요하다. 예컨대 학교 주변 지도를 제시

한 뒤 학교에서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특정 물품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을 설정하고, 경유지를 포함할 경우 

어떤 경로가 가장 적절한지 판단하도록 한다. 이후 학생

들이 선택한 경로를 발표하게 하고, 주어진 조건에 비추

어 방위 설정의 타당성, 축척을 활용한 거리 및 시간의 

추정 과정, 기호와 범례를 통한 공간적 속성의 해석, 등고

선을 근거로 한 지형 판단의 논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도

록 요구한다. 이때 교사는 정답을 확정하기보다 선택 기

준의 타당성을 비교･토론하도록 유도하며, 판단 과정 자

체를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수업 방식은 ‘지도 

요소’를 상황 속에서 재구성되는 의사결정 도구로 기능하

게 한다.

이러한 변화를 안정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학습 

목표의 진술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른 지도서에 제시된 학습 목표를 

보면, “지도에서 방위를 이용하여 위치를 알아볼 수 있

다.”, “기호와 범례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기호를 보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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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읽을 수 있다.”와 같이 낮은 수준의 인지 기능 중심

으로 서술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진술 방식은 개별 지식 

중심의 ‘지도 요소’ 학습을 고착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수

업과 평가 역시 정해진 정답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위험이 있다.

반면 학습 목표를 공간적 판단과 의사결정의 수준으로 

확장하여, 예컨대 “목적지의 상대적 위치를 고려하여 적

절한 이동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주어진 상황에 필요

한 주요 시설을 식별하고 해당 시설의 입지적 특성이 목

적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수 있다.”, “축척을 활용하여 실

제 이동 거리를 계산하고, 소요 시간을 추정하여 현실적

인 이동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등고선을 근거로 지형

의 특성을 해석하고 그에 맞는 경로를 설계할 수 있다.”와 

같이 제시한다면, 교수･학습 활동과 평가 방식 또한 판단 

과정과 근거 제시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더불어, 길 찾기와 ‘지도 요소’ 학습의 결합은 지리교육

이 학습자의 삶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탐색과 발견의 과

정이 되게 한다. 학습자가 자신의 거주 지역 내에서 그동

안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목적지를 설정하고 경로를 찾아

가는 과정은 익숙한 공간을 낯선 탐험의 공간으로 전환시

킨다. 길 찾기 과정에서 경로 상의 중요한 랜드마크로 

새롭게 인지하게 되는 특정 상점이나 공원은 지도상의 

단순한 기호를 넘어 학습자에게 공간적 의사결정을 지원

하는 의미 있는 장소로서 역할을 한다. 이처럼 ‘지도 요소’ 

학습이 학습자가 실제 생활권 속 미지의 장소를 능동적으

로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때, 지리 지식은 학습자

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을 수 있게 된다.

학습자가 거주 지역의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는 길 찾

기 경험은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일상 

공간을 안전과 권리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토

대가 되기도 한다. 예컨대 어떤 길이 어린이들에게 더 

안전한지 비교하며 최선의 경로를 찾아보거나, 어린이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동네의 길을 새롭게 설계하는 

활동을 하게 되면 공간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개선 방안

을 모색하는 시민적 역량을 기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가 지도를 활용하여 아동 친화 공간의 접근

성, 보행 안전성, 교통 환경 등을 분석하는 활동은 ‘지도 

요소’ 학습을 권리와 안전의 관점과 결합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지닌다.

결과적으로 길 찾기를 통한 ‘지도 요소’ 학습은 지리 

지식을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인 도구로 재구

조화한다. 학습자는 지표상의 정보를 식별하는 수준을 넘

어, 낯선 목적지를 향해 최적의 경로를 설계하고 경로 

상의 중요한 랜드마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함

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분절되어 있던 ‘지도 요소’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통합되며 학습자의 삶과 

유기적으로 결합한다. 나아가 자신의 생활권을 안전과 권

리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함

으로써, 학습자가 능동적인 지리적 주체로 성장하게 하는 

교육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3. 디지털 환경에서 ‘지도 요소’ 학습의 매체적 확장

디지털 학습 매체는 상호작용 기능, 시각화 자료, 개인

화된 학습 지원 도구를 통해 학습 경험을 심화･확장시

키며, 특히 지리교육 분야에서 교수･학습 방식의 질적 

변화를 촉진한다. 여기서 디지털 학습 매체란 교육적 

맥락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학습 과정을 지원하

고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된 다양한 도구와 자원을 의미

한다. 이러한 매체의 활용은 지리 개념에 대한 이해를 

정교화하고 학습자의 주도적 참여를 촉진하며, 문제 해

결 역량의 신장에 기여한다. 아울러 학습자의 수준 차이

를 고려하여 학습 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각자의 

속도와 학습 방식에 부합하는 맞춤형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학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인다(Manakane and 

Rakuasa, 2023).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 실감형 기술은 학

습자의 직관적인 지도 요소 이해를 돕는 유용한 매체이

다. 예컨대, 학습자가 신체를 회전함에 따라 동･서･남･북 

방향이 실시간으로 동기화되는 VR 환경은 방위 개념을 

직관적으로 체득하게 한다. 또한, 특정 지역을 다양한 축

척으로 전환하는 조작 경험은 공간의 확대･축소에 따른 

정보 밀도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추론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태블릿 PC를 활용한 AR 기술을 도입할 경우, 평

면 지도 이미지가 3차원 입체 지형으로 변환됨으로써 등

고선 선 배열과 실제 지형 높낮이 간의 대응 관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 더불어 지도 내 기호를 선택했을 때 속성 

정보와 범례가 화면에 즉각적으로 제시됨으로써 기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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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성과 실제 공간 간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데 기여

한다.

이와 같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지도 요소’ 학습에 

활용하면 학생들의 공간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

며, 방위･기호와 범례･축척･등고선과 같은 추상적인 ‘지

도 요소’ 개념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또

한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학습 몰입도를 

높이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실제로 박현린･손은남(2020)

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학습태도, 학습만족도, 몰입

도 등 정의적 영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고

하였다. 

디지털 학습 매체는 개인화 및 적응형 학습 기능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 수준과 탐구 목적에 부합하는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매체는 학습자의 반응, 오류 유

형, 성취 수준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학습 경로를 

능동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학습 과정을 개별화한다. 이는 

기존의 획일적인 일제식 수업 방식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

고, 학습자의 속도와 선호를 반영하는 학습 환경을 가능

하게 한다. 특히 맞춤형 학습은 단순히 난이도를 조절하

는 차원을 넘어 학습 방식, 흥미, 인지적 강점과 약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시스템은 이전 학습 데이터에 

근거하여 필요한 과제를 자동 제시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개념을 반복 학습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개별화된 학습을 

구현한다(이종원, 2025).

이와 같은 디지털 매체는 ‘지도 요소’ 전반을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제공함으로써 공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다. 초보 학습자에게는 단순화된 기호와 

범례 위주의 기본 정보를, 심화 학습자에게는 좌표 체계

나 세부 지형 정보까지 포함된 자료를 제공하는 식이다. 

특히 학습 과정에서 축척에 대한 오개념이 발견되면 동일 

지역을 다양한 축척으로 비교하는 과제를 자동으로 제시

하거나, 확대･축소 기능을 통해 정보의 밀도를 조절하는 

등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교육적 지원이 가능하다.

나아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등장은 학

습자를 능동적인 지도 설계자가 되는 경험을 제공한다. 

Roe and Perkins(2024)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학습자의 반

응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정교한 스캐폴딩 기능을 수행

함으로써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과정을 주도적으로 통제

하고 주제를 더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도록 개인화된 

피드백을 제공한다고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

술적 환경을 학습 과정에 효과적으로 통합한 학습자들은 

지식을 공동 생성하고 더 높은 수준의 주체성을 발휘하게 

된다고 밝혔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학습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발견한 

공간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지도 요소’를 스스로 설계하고 배치하도록 돕는

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방과후 휴식 공간 공유를 위한 

비밀 장소 지도’를 제작할 때, 생성형 인공지능과 대화하

며 목적에 적합한 축척을 결정하고 디지털 영상 지도의 

기호와 상세 정보를 확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

는 소음 정도나 편의시설 유무 등 장소의 특성을 분석하

며, 생성형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는 ‘비밀 장소’를 주도적으로 선정하는 경험을 하

게 된다.

이처럼 디지털 환경에서 ‘지도 요소’ 학습은 학습자가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공간 정보를 주도적으로 해석

하고 설계하는 동적인 탐구 과정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추상적 개념의 직관적 이해

를 돕는 토대를 마련한다면, 생성형 인공지능 등의 매체

는 학습자의 탐구 과정에 실시간으로 도움을 제공함으로

써 학습자를 지도의 능동적인 설계자로 위치시킨다. 이를 

통해 학습자 주체성(student agency)이 지리적 탐구 맥락

에서 발현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지도 요소’ 학습은 공간 문해

력의 각 사고 층위와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

에서 제안한 공간 문해력의 관점, 길 찾기 중심의 수행적 

전환, 그리고 디지털 매체의 확장을 통합하여 ‘지도 요소’ 

학습 구성안을 제시하면 표 13과 같다. 표 13은 공간 문해

력 세 층위를 [4사05-01] 단원의 차시 흐름과 연계하여 

구성한 것이다. ‘공간에 대해 생각하기’는 개념 형성 단계

(1~3차시)에, ‘공간 안에서 생각하기’는 맥락적 적용 단계

(4~6차시)에, ‘공간과 함께 생각하기’는 수행 중심 의사결

정 단계(7~8차시)에 대응한다. 제시된 학습활동 예시는 

단원 내 모든 차시에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과 학교 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가능한 예시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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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지도 

요소’ 학습의 설계 원리가 실제 검정 교과서에 구현된 

양상을 분석하고, 지리교육적 재구성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Bowen(2009)의 질적 문헌 분석 

절차에 따라 제7차부터 2022 개정까지의 사회과 교육과

정 문서, ‘지도 요소’ 관련 국내･외 학술논문, 그리고 8종

의 사회과 검정 교과서를 분석 자료로 삼아 체계적인 검

토를 수행하였다. 특히, Webb(1997)의 정합성 분석 모델

을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정합성을 분석하는 핵심 분석 

틀로 적용하였다.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확인한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지리영역의 변천 양상과 국내･외 연구 동향에 내재한 ‘지

도 요소’ 학습 원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지리영역의 변천 과정을 분석한 결과, ‘지도 요

소’ 학습은 내용의 적정화와 매체의 확장이라는 두 가지 

흐름으로 변화해 왔다. 그 결과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등

고선’ 용어를 ‘높낮이 표현 방식’으로 변경하여 학습자의 

인지적 부담을 낮추고, 서책형 지도뿐만 아니라 디지털 

영상 지도로 학습 매체를 확장하여 실생활 맥락에서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학술논문 분석을 

통해 방위의 공간 정향, 축척의 정신적 변환, 등고선의 

형태 추론 등 지도 학습의 기저에 있는 인지적 원리를 

규명하고, 이러한 이론적 원리와 교육 현장 사이의 간극

을 해소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지도 요소’ 학습을 공간 문해력 함양

을 위한 인지적 도구로 재정의하며, 실제적인 수행 중심

의 전환 및 디지털 매체로의 확장이라는 지리교육적 재구

성 방향을 함축한다.

다음으로, 교육과정의 설계 원리를 8종의 검정 교과서

에 구현한 실태를 Webb(1997)의 다섯 가지 정합성 지표

에 따라 진단한 결과,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외형

적 지침은 비교적 충실히 반영하였으나 질적 측면에서의 

정합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주적 일치성과 

표현의 균형성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교과서가 방위, 기호

와 범례, 축척, 높낮이 표현 방식 등 ‘지도 요소’를 독립된 

학습 주제로 수록하고 고르게 배분하여 교육과정의 필수 

요소를 누락 없이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지식 깊이의 일관성과 지식 구조 비교 가능성 측

면에서는 여행 상황 설정이나 체험 학습 계획 수립 등 

고차적 추론을 유도하는 통합 활동을 시도하면서도, 실제 

전개 과정에서는 개별 요소가 분절된 학습 주제로 다루어

지거나 디지털 영상 지도의 단순 편의 기능 체험 수준에 

머무는 한계를 보였다. 지식 범위의 일치성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특수 목적 지도와 풍부한 지리적 소재를 제시하여 

다양성을 확보하였으나, 대다수 교과서가 특정 지역의 사

례를 단순 예시로 활용함에 따라 학습자의 실제 생활권인 

‘우리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탐구가 탈맥락화된 소재로 

대체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아울러 평가 방식의 타당성 

측면에서도 수행 중심 평가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정답 확인 위주의 단답식 문항 비중이 높고 디지

털 매체의 활용이 축척 학습에 편중되어 나타나는 등 매

체 활용의 불균형 해소가 향후 과제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과 정합성 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된 ‘지도 요소’ 학습의 재구성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의 목표를 지식 수용 차원인 ‘공간에 대해 

생각하기’에서 벗어나, 실제 환경에서 위치를 정향하고 

공간 문제를 해결하는 공간 문해력 함양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지도 요소’를 전략적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하

는 길 찾기 중심의 수행적 학습을 강화하여 학습자를 능

동적인 지도 사용자로 성장시켜야 한다. 셋째, 가상현실, 

증강현실 및 생성형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매체로 학습 

환경을 확장함으로써, 학습자가 공간 정보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재구성하는 주체적 탐구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재구성 방향은 교과서 내에 고착된 분절적 

지식과 탈맥락화된 소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습자의 실

제 삶과 지리 지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핵심 기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지도 요소’ 

학습이 학교 현장에 안착하고 있는 시점에서 교과서의 

구현 실태를 진단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시도는 ‘지도 요소’를 학습자의 공간 문해력을 

견인하는 실천적 도구로 재정립하고, 수행 중심의 길 찾

기 활동과 디지털 매체 활용을 통합한 차기 교과서 개발 

및 교수･학습 설계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본 연구는 

검정 교과서의 본문 서술과 활동 구성 등 문헌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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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수행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

서는 ‘지도 요소’ 학습이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현되는 구체적인 양상을 탐색하고, 실제 교실 현장에서 

수행 중심의 탐구와 디지털 환경이 어우러진 ‘지도 요소’ 

학습이 실질적인 공간 문해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적으로 추적하는 후속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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